
[초등 논술 4]  11단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 경제 발전을 위해 자연을 어디까지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 써 봅시다.                 
                                                     학년           반, 이름           

   지나친 관광 편의 시설, 중국 곳곳 훼손 

   중국에는 관광 편의 시설을 지나치게 개발하여 자
연의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곳이 많다. 영화 ‘아바
타’의 모티브로 유명한 후난성과 장자제(장가계)는 엘
리베이터가 완공된 뒤 몰려오는 관광객으로 신음하고 
있다. 
   중국 3대 명산 중의 하나인 황산, 후베이성 은스 
협곡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에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세계 최장 에스컬레이터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설치되었다. 
   중국 정부와 관광 기업은 이러한 편의 시설로 인해 많은 관광 수익을 얻고 있다며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대자연의 풍경을 기대하고 갔다가 수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사람 뒤통수 
구경만 하고 왔다며 불만을 늘어놓았다. 
   수천 년 역사 유적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곳곳에 간
직하는 중국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물론 편의 시설 설치로 인해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대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지나친 인공적인 개
발은 자연과 역사가 주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때로는 자연 경관을 파괴하기까지 한다. 
   과연 자연은 어디까지 개발하는 것이 좋을까?

Q 중국의 3대 명산에 관광객들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Q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공적인 개발을 계속해서 한다면 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 만약 나라면 관광객을 위해 개발을 할 건가요? 아니면 자연을 위해 개발을 하지 않을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자연도 위하고 개발도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